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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브라더스 오늘만같아라

지롱댕보르도포워드황의조가 23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파르크데프랭스에서열린파리생

제르맹(PSG)과리그앙경기중헤딩을하고있

다. PSG가4-3으로승리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에서 활약하는

공격수황의조(28)가프랑스최강파리생제르맹

(PSG)을상대로 2경기연속골이자시즌 6호골

을터뜨렸다.

황의조는 2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

크데프랭스에서열린2019-2020시즌리그앙26

라운드 PSG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8분선제골을넣었다.

지난16일디종전에서골을넣었던황의조는이

로써 2경기연속득점을기록하는쾌조의골감각

을과시했다.지난6일브레스트전을포함하면4경

기에서3골을넣었고,모두머리로만득점했다.

황의조의올시즌득점수는6골로늘어났다.

황의조는전반18분토마바시치가올린코너킥

을문전에서방향만바꾸는헤더로마무리했다.슈

팅은PSG 수비수틸로케러의손에맞은뒤골대

왼쪽하단구석으로향했다.

PSG는 앙헬 디마리아의 택배 크로스를 앞세

워곧바로반격에나섰다.

전반 25분에딘손카바니가오른쪽에서디마리

아가 올린 대각선 크로스에 머리를 갖다 대 동점

골을뽑았다.

전반 45분에는왼쪽에서디마리아가올린프리

킥크로스를마르키뇨스가 어깨슈팅으로연결해

역전골을넣었다.

보르도는전반추가시간공격수파블로의 행운

의골로다시동점을만들었다.

PSG골키퍼세르히오리코가찬골킥이바블로

의무릎을맞고골대로향했다.

하지만PSG는후반마르키뇨스의멀티골과킬

리안음바페의결승골로승리를가져갔다.

마르키뇨스는후반 18분카바니의헤더를보르

도골키퍼가걷어내자문전에서재차슈팅해다시

앞서나갔다.보르도는후반38분루벤파르도의중

거리골로한점을만회했지만결국3-4로패배했

다. /연합뉴스

황희찬(24 잘츠부르크 오른쪽)이두경기연속

공격포인트를올렸다.

황희찬은 24일 오전(한국시간) 오스트리아빈

의게네랄리아레나에서열린 2019-2020시즌오

스트리아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0라운드 아우스

트리아빈과원정경기에선발출전해도움하나를

기록했다.

팻슨다카와최전방투톱으로나선황희찬은1-

1로맞선후반25분후방에서넘어온공을머리로

떨어뜨리고는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황희찬은욕심을부리지않고오른쪽으

로쇄도하던다카에게연결했고,다카가오른발논

스톱슛으로마무리지었다.

황희찬의올시즌정규리그 8호도움(6골). 아

울러 황희찬은 21일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유

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 원

정 경기(1-4 패)에서 페널티킥 만회골을 터트린

데이어최근2경기연속공격포인트를기록했다.

황희찬은 잘츠부르크가 2-1로 앞선 후반 30분

패트릭파르카스와교체됐다.

전반7분선제골에이어두골을넣은다카의활

약에도잘츠부르크는후반44분에릭팔머브라운

에게동점골을내줘결국2-2로비겼다.

리그2위잘츠부르크는13승6무1패(승점45)

로선두린츠(15승 3무 2패승점 48)를 3점차로

추격하고있다. /연합뉴스

황의조 PSG원정선발출전선제골…2경기연속득점

황희찬 오스트리아빈원정8호도움…2경기연속공격포인트
권순우男테니스세계76위

6계단상승…생애첫70위대

권순우(CJ 후원)가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76위에올랐다.

당진시청소속권순우는24일발표된단식세

계랭킹에서지난주82위보다6계단오른76위

에자리했다.

최근3주연속ATP투어대회단식8강에진

출한권순우는생애처음으로70위대순위를기

록했다.

권순우는 24일부터멕시코아카풀코에서열

리는ATP투어멕시코오픈에출전하고있다.

1회전상대는라일리오펠카(39위미국)다.

권순우와오펠카는지난주ATP투어델레이

비치오픈 8강에서 만났으며 오펠카가 2-0(6-

3 6-4)으로 이겼다. 오펠카는델레이비치오픈

우승까지차지했다.

부상으로아직올해대회에나오지못하고있

는정현(제네시스후원)은144위다.

/연합뉴스

복서 퓨리 헤비급왕좌복귀

타이틀전와일더에TKO승

전세계복싱팬들의뜨거운관심속에서열린

복싱헤비급거인들의맞대결에서타이슨퓨리

(32 영국)가 디온테이 와일더(35 미국)를 무

너트리고최강자로우뚝섰다.

퓨리는 23일(한국시간) 미국네바다주라스

베이거스의MGM 그랜드가든아레나에서열

린세계복싱평의회(WBC) 헤비급타이틀전에

서 와일더에게 7라운드 1분 39초에 TKO승을

거뒀다.

퓨리가3라운드, 5라운드에서차례로다운을

빼앗은데이어7라운드에서도와일더를코너에

몰아넣고강펀치를퍼붓자와일더측코너에서

수건을던져경기를기권했다.

2018년 12월 와일더와의 1차전에서 12라운

드 혈투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던 퓨리는 43전

무패를자랑하던와일더에게첫패배를안기고

챔피언벨트를허리에둘렀다.

/연합뉴스

전남도휠체어컬링팀(스나이퍼)이지난23일스

위스웨치컨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출전을

위해출국하기에앞서선전을다짐하고있다. 앞줄왼쪽부터박길우, 정승원, 방민자, 민병석선

수,김종일감독,윤소민코치,장성규매니저. <전남장애인체육회제공>

전남휠체어컬링팀 코리아화이팅


